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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- 주요 수출기업의 외환거래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-

 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.16(화) 11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

전자, SK하이닉스, 기아·현대차, HD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 

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

하고,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<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 ￭ 일시･장소 : ‘25.12.16(화) 11:00~12:00,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홀

 ￭ 참 석 자 : (기재부) 1차관, 국제경제관리관, 국제금융국장 등

(수출기업*)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기아‧현대차, HD한국조선해양,
삼성중공업, 한화오션

  *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주체인 수출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
수출액 상위 2개 산업(반도체·자동차)과 주요 선물환 공급 주체인 조선업 선정

 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

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,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

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면서, 참석 기업들에 대해 환 헷지 확대 등 

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를 당부하였다.

  특히, 금일 회의는 지난 11.30(일)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 

경제상황점검 간담회 후 발표한 “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 등을 

정기점검 및 검토하겠다”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 차관은 수출기업 

임원들을 직접 만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기업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, 

기업과 정부가 win-win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.

  아울러 이 차관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발족한 외화업무지원TF를 기업들에게 

소개하고, 향후 기업들과 TF간에 자료협조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

당부하였다.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

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, 향후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보도시점 2025. 12. 16.(화) 15:00 배포 2025. 12. 16.(화) 14:00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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